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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vs 히로히또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윈스턴 처칠이 "과거를 잊는 국가는 미래를 갖지 못한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고 강조했다.
 지난 3월16일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반
성·사과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미 회담전 김영
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제철의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자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행정안전
부 산하 지원재단을 방문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독도
를 일본영토라는 것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6월말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다. 윤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6%로 전락했다. 부정평가
는 54%였다. 부정평가중 외교(2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1%)등이 큰 이유였다. 민심을 
어기면 정치는 무너진다.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서로 크게 다르다. 패전으로 몰린 히틀러는 전속사진
작가이면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벙커에서 1945년 4월29일 결혼, 4월30일 에바는 청산가
리로 자살, 히틀러는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에 따른 수
많은 전범자들이 사형과 종신형 등 처절한 처벌을 받는다. 또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져 몹시 댓가
를 치뤘다. 
 당연히 전범 나치 일당을 죄악시하여 교육받고 또 나치에 동조했던 독일국민들도 비판 받으
며 살았다. 이러면서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기념비에서 비
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을 분석한 유명저서인 ‘국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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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초판 1946년)에서 “일본인은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을 책에서 여러번 강조했다. 
 1943년 11월 연합국 수뇌들이 모여 한국의 독립 등과 전범국가 분할점령과 전범 처벌을 선언
한 카이로선언에 이어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도 전범자들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히로히또는 도쿄극동국제전범재판소의 피고석에 서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베르나르 앙리판사는 “일본국왕을 심판하지 않았다”며 도쿄재판의 한계
를 지적했다. 재판내내 미군 소속 조지프 키넌 수석검사와 신경전을 펼쳤던 호주출신의 윌리엄 
웨브재판장(수석 판사)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히로히또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했어야 했
다”고 한탄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다. 히로히또 전범면책은 일본인들 스스로를 전쟁피해자로 여기게 만들
었다. 미군공습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는 ‘피해
자 기억’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평가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역사왜곡은 미래창조를 비튼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30일
(금)

7월 3일
(월)

7월 4일
(화)

7월 5일
(수)

7월 6일
(목)

미 달 러 (USD) 1312.80 1319.40 1310.00 1301.70 1300.80

일 본 엔 (JPY) 906.97 913.87 905.57 900.92 900.05

영 국 파 운 드 (GBP) 1655.51 1675.37 1662.46 1654.85 1652.47

캐 나 다 달 러 (CAD) 990.72 995.81 988.75 984.35 979.11

홍 콩 달 러 (HKD) 167.48 168.36 167.22 166.22 166.31

중 국 원 (CNH) 181.05 181.77 180.88 179.53 179.87

유 로 화 (EUR) 1426.55 1439.47 1429.80 1416.38 1411.89

호 주 달 러 (AUD) 869.01 878.92 874.23 871.10 865.62

싱 가 폴 달 러 (SGD) 967.96 975.56 969.65 964.62 961.0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1.02 282.68 280.66 279.82 279.56


